
백세시대, 
안티에이징 배경 속
1:1 피부전문의 시대 도래할 것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피부 치료 관련해서도 자주 언급되는 표현
인데 작은 관심만 가져도 해결될 일인데 무관심이 가져오는 재앙치고는 내 피부의 해악이 
큰 것. 바로 여드름 자국 치료에 대한 이야기다.
붉은 색 혹은 갈색으로 자리 잡은 자국은 조기에 치료만 잘하면 재발이 거의 없는 스마트한 
치료인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하고 방심하게 된다. 그렇게 방치된 여드름 자국
은 색소침착처럼 지저분하게 보여 무결점 피부를 선호하는 피부미인과는 다른 길을 걷게 한
다. 건대입구점 김세연 피부과전문의는  2012년 개원 당시에도 여드름 질환 외에 가장 중점
을 두는 치료가 여드름 자국이었다. 

건대입구차앤박피부과 김세연 대표원장(피부과전문의) 



여드름 자국 치료 명성, 치료 결과로  유지되다  
"개원 이후 7년이 지났어요. 참 빠르네요.(웃음) 그동안 건대입구

점을 찾아준 고객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번 인연이든 

계속 오시던 남 같지가 않아요.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며 성심을 

다하게 됩니다. 여드름 자국는 제일 안타까운 병변이에요. 치료

가 까다롭지 않고, 시기에 맞게 치료 한다면 그 자체로도 무결점 

피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요.  더 장점이라면 흉터로 가는 상

태를 중간 점검해 주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계속 살펴줘야 하거든요. 전후무후 완벽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일은 '내 피부에 관심' 갖는 일 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

드름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선에서 예방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그 단계가 바로 여드름 자국까지 잡

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전문의의 소신으로 자국치

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드름 치료는 역시 건

대입구 차앤박피부과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백세 시대, 삶의 질을 꽉 채워주는 피부 자존감   
최근 몇년 사이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노화

는 겉잡을 수 없고, 결국은 안티에이징을 위한 싸움이 사는 내내 

지난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피부에 문제 있는 특정 사람들만 찾는 

곳이 피부과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연령대가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찾는 곳이 된 것이잖아요. 진입장벽이 낮아졌죠. 

최근에도 20대 고객님들이 탄력이나 잔주름때문에 안티에이징 

시술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세시대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그 

만큼의 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피부건강도 그에 속할 것입

니다. 말그대로 1:1 피부주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유행이나 트렌드를 떠나 백세시대에 가치 있는 삶을 규정하는 

다양한 변곡점이 있겠지만 그 삶속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영위하

는데 '피부'도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심 유지, 직원간 화합을 위한 모두의 도전  
"개원시 '초심을 지키는' 지역 주치의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

다.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

과의 호흡도 그러하고, 개원 멤버들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

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료부와 관리부의 상호 소통을 위해 업

무를 공유하고, 각 부의 업무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멀티시스템으

로 직원과 의료진, 그리고 고객님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멀티시스템 도입은 자신의 분야에서만 전문적으로 업무를 진행

하던 직원들에게는 큰 변화였고,  한동안 과도기가 있었던 게 사

실이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직원들 간의 화합은 물론 서로의 분

야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었다. 모두가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다.

한번 갔는데도 여러번 간듯한 익숨함, 여러번 갔는데도 매번 한

결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 지역의 피부주치의로서 오늘도 정진

하고 있는 건대입구 차앤박피부과는 변함없이 스킨 힐링존 공

간으로 고객들을 초대한다. 

        전후무후 완벽한 피부건강을 유지하는 일은

'내 피부에 관심 갖기' 입니다. 


